
BP, Bataan PE 지분 매각협상 곧 마무리

BP는 Bataan Polyethylene(BPC)의 지분 38% 또는 절반 이상을 Petronas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2개월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Petronas는 BPC 실사를 진행하면서 BPC의 재정실적 전망을 검토하고 있다.

BP는 2001년 11월 BPC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인정했고, 시장여건 악화로 2001년 하반기에 Bataan 플랜

트의 가동률이 50%로 하락했다.

BPC의 주주인 BP, Petronas, Sumitomo, BPC Holdings는 BPC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

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etronas가 BPC의 지분 38%, Bataan Polyethylene Holdings가 16%, 나머지 8%는 Sumitomo가 보유하고 있다.

HDPE/LLDPE 25만톤 스윙 플랜트는 2000년 10월 가동됐으나, 필리핀의 PE 사업 마진이 압력을 받음에 따라

BPC 매각을 결정했다.

Petronas의 BPC 지분 추가 확보는 필리핀의 업스트림 석유화학부문 투자전략과 맞아떨어진다. Petronas는 2001

년 11월 Bataan 소재 나프타 60만톤 크래커의 지분참여에 관한 1차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02/ 27>


